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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주목관아

모습그대로

타임머신여정

제주목관아는58동206칸규모로지어졌다.화재를대비해관아건물은서로닿지않도록건축됐고담장을쌓았다.지금은29동의옛건물과시설물이복원돼있다.

제주목관아에서집무를보고있는제주목사의모습을재현한모습.

제주성(城)은조선시대(1392~1910년) 518년간제주의중심지였다. 성

곽길이는3㎞에이르렀고, 바다방면을제외해동문남문서문등3개문이

있었다. 이고도(古都)는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에서다스렸다. 조선시

대제주목사는군사행정사법등전분야를지휘감독했다. 이런까닭에제

주목사의 동헌은 8도 관찰사가머물던감영과마찬가지로영청(營廳)이라

불렀다.

제주목사는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라는군직을겸임,육해군

을통솔했다. 조선시대286명이제주목사로부임했다. 가족을데리고오지

못하는변방의수령임기는2년6개월(900일)이지만평균재임기간은1년

10개월이었다. 아울러연고가있는관직에제수할수없게한상피제(相避

制)를엄격히적용,제주출신은제주목사로임명될수없었다.

일신상의이유로부임하지못했던이도12명이됐다. 6개월을넘기지못

한목사는 28명(10%), 1년을채우지못한목사도 65명(23%)이됐다. 파

직되거나탄핵을받아압송된목사는68명(24%)에이르렀다.재임중에노

환질병으로사망한목사는21명(7%)이나왔다.

이경록은제주목사로6년이나부임했다.임진왜란발발로이임하지못했

고,성산일출봉에성곽을구축하던중풍토병에걸려1599년제주에서생을

마감했다. 제주목사 중에는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한 반면, 폭정으로

원성을산경우도있다.

기건목사(재임1443~1445)는겨울에도알몸으로바다에들어가는해녀

를안쓰럽게여겨평생전복과미역을입에대지않았다.

이약동목사(1470~1473)는겨울백록담에서한라산신제를지내면서동

상으로죽고다치는백성이나오자신단을아라동산천단으로옮겨제를봉

행하도록했다. 이임시관물과관복모두를두고떠나는도중말채찍을손

에쥐고있자이마저도관덕정에기둥에걸어놓고제주를떠났다. 그는말

년에끼니를걱정할정도로청렴하게살았다.

허명목사(1814~1815)는채무로백성들의고통이심해지자임시방편으

로차용문서를만들어줬다.더나아가이문서를태우고무효를선언해민초

들을구원했다.효력이없는문서를 허명의문서라불리는이유다.

폭정을일삼은목사도있었다. 1619년부임한양호는탐학이극도로심해

여러차례사간원의탄핵을받았으나광해군의비호로무마됐다. 백성들은

그를호랑이를대하듯두려워했다.벼슬에쫓겨나도제주에남아행패를부

리던그는1623년반정이일어나인조가즉위하자체포돼사형당했다.

역사속인물도제주목사로부임했다. 인조반정이후논공행상에불만을

품어 이괄의난을일으킨이괄은1616년부터3년간제주목사로재직한바

있다. 16세기중반황해도에서일어난 임꺽정의난을제압한남치근은왜

구를격퇴하기위해 1552년목사로부임해왜구를무찔렀다. 1866년병인

양요때프랑스군을물리친양헌수장군은 1864년부터 2년간목사로재임

했다. 우리나라최초의프랑스유학생이자춘향전을프랑스어로번역한홍

종우는 1905년부터 1년간목사로부임했다. 그는갑신정변의주역이자혁

명의아이콘이었던김옥균을1894년상하이에서암살한인물이다.

제주목관아(국가사적380호)는500년간영욕의세월을보냈다. 1434년

(세종 16) 대화재로관아건물이모두불타면서소실됐다. 22대목사인최

해산이재건을시작,이듬해인1435년골격이갖춰졌다.

조선시대내내증축과개축이이뤄졌다. 관아는58동 206칸규모로지어

졌다.후일의화재를대비하기위해관아건물은서로닿지않도록건축했고

담장을쌓았다.관아는관덕정을중심으로좌우로배치됐다.좌측에는목사

의동헌과관아시설이우측에는제주판관집무실등이있었다.이외에좌수

별감이집무하던향청, 육방의우두머리가집무하던작청, 군장교의장청,

회계사무를관장하던공수청, 죄인을가두는옥, 노비들의거처인관노방

등이들어섰다.

제주시는조선시대관아건물의배치도가확인되면서 1999년부터 2002

년까지175억원을들여29동의옛건물과시설물을복원했다. 시민들은기

와헌와(獻瓦)운동을벌여복원에필요한기와5만장전량을기부했다.시

민들의정성으로선조들의혼과숨결이살아있는제주목관아가부활했다.

하지만일제는전국해안과내륙등요충지에세워진읍성(邑城)이한민

족의단합된힘과항전의상징으로여겼다. 1910년조선총독부의1호법률

인 조선읍성훼철령에따라읍성들은철거돼대부분제모습을잃었다.

일제는제주항축항공사를이유로제주성3면의성담대부분을바다에쓸

어담아방파제매립재로사용했다. 현재제주시이도1동오현단일부에만

제주성지(濟州城址)가남아있다.

제주목관아와옛제주성일대는광복을지나1980년대까지제주도청법

원검찰경찰세무서등관공서가들어섰고, 은행증권회사가자리잡은제

주최대의번화가였다.

그러나관공서가속속이전했고, 2009년중앙로에있던제주대학교병원

마저떠나면서원도심의화려했던옛영광은석양에기울고있다.여느원도

심과마찬가지로인구가줄고젊은이들은살지않으면서도심공동화(空洞

化)가가속화되고있다. 원도심에활기를불어넣는도시재생사업이진행

중이다.여기에역사문화자원을덧입히는작업이이뤄지고있다.

제주목관아에서는해설사4명이배치돼제주목사의일대기와제주역사

를알려주고있다. 또수문장교대의식과전통무예시연이펼쳐지고있다.

올해는4월부터시행된다.

제주목관아를따라칠성로상점가에이어동쪽으로중앙지하상가, 동문

재래시장,탐라문화광장을탐방하는코스는관광객들에게인기다.동문야시

장에는제주의신화와캐릭터를주제로흑돼지와전복새우등다양한청정

재료를활용한퓨전음식이판매되고있다.지난해171만명이방문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여파에도야시장에는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다.

제주시는원도심활성화를위해 차없는거리를오는4월부터일요일마

다운영할예정이다. 제주목관아옆관덕정을중심으로중앙로사거리~서

문사거리 500m 구간은오후 12시~오후 8시까지 8시간 동안차량통행을

제한할방침이다.

고희범제주시장은 전세계400여개도시가차없는거리를운영, 차가

아닌사람중심의친환경도시를만들어가고있다며 일요일마다제주목

관아일대에서다양한문화예술공연과노천카페를운영해시민과관광객

들이걷고즐기는공간으로제공하겠다고말했다. /제주신보좌동철기자

제주

매년4~10월에열리고있는수문장교대의식.

제주목사가머물던곳 제주목관아…조선시대배치도로옛건물복원

전문해설사가역사 문화설명…수문장교대의식 전통무예등시연

관아주변중앙지하상가 동문야시장 탐라문화광장등관광객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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